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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머리맣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고 인간 생활의 자유화, 복지화, 개

방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탈넝전의 지역 질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언

을 맞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와 국제적 고 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가운

데 체제 유지를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문민정부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정책의 추진과 항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만족도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 이후

그 어느때 보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젼 시대적 과제는 민족적 소망인 통

일문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다듬은 후, 이를

차분하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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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통일논의의 기본 전제

1. 營밀의 당早1성

우리에게 통렬헉란 l-9제는 더이상 하나의 이상이나 괸념

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젓은 동서독이나 님-북에17)

이 통일 피었기 떼문이 아니라 - (리에게도 통일이 힌실적 문

제로 r]'i드L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보아이·

할 1젖가지 이유를 들변1)

칫째, 님'한 사최의 1쇤진이다. 남한사최의 전반적인 1但·전

으로 1直'미입-아 넙·한사회 내의 게급혁1·9과 공산촤骨 기도하는

; 북한의 꼭표는 C[l- 실후1 가능성이 거의 소$1퇸 싱"태이며, 우

리 1·'ll 1들의 공산주의에 데한 경계십은 우리로부터 자신7]·으

로 진횐-되고 있다. 이러한 걸파는 국민 모두가 노 력한 결고1-

이며, 나아가 l<9족익량이 촤대되고 있는 종거로서 통일을 추

진하게 하A' 우1동럭이 되는 깃이다.

둘쩨, 국제 환·경의 l<Il촤이다, 남한의 3L소초1(러시아)및

중)(가의 수교와 북한의 데미.일 관계게선 추진으로 특징지

워지는 동복아 환겅 벤촤에 따라 한반도 분단 31-조는 괴-거

어뇨 떼 보다i 남북한이 더 주도적으且 헤건해야 하는 과제

團 ] 團

團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1) 박잉호·z]V데, 
"

V김환·징의 빈최-와· f'8·If) 경축시·」의 싱'핑려 1111경," III %y일인c/·
%·l %B, 

「먼$공통 봉인19'안의 이y제계와 수171빵힝·.,(서물 : 민족]p]언31·원,

l<)S4>,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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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였다.

셋째, 북한 사회의 변화가능성 증대이다. 북한은 동기유

발 요언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해 옴

으로써 경제적 피폐현상이 나타나고 주민섕활은 더욱 악화되

었다.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

일틸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조

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이상 남한 공산화 추진 전략에만

매전할 수는 없으며, 북한 내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 개방

과 사회 개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 체제의 개방-개혁의 필요성 증대와 항께 김일

성의 사망에 따른 지도자 교체도 통일을 족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뵤인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민족 분단의

책임을 더이상 당사자에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과거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증오

와 대립의 관게로부터 벗어나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 관계

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여 통일이 당연

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두지 않는 통일주

2) 민족통일연구묀, 「%한체제의 샬상과 변화전1%(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417-432 및 김성철, 
「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l 민족통일언구훤, 199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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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공허한 담룐으로 끝나버리기 쉽기 떼문01다. 통일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룰 제꽁해 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얼거힐· 수 있다.3)

칫쩨. 닙·북한 주V)들은 Iw하니-의 1긴족]이다. 닙·꽈한의 7친

만 동포는 같은 1통에 같은 말과 글을 쓰며, 고유한 전통과

분촤를 일구며 같은 역사를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나 지난 l ; 세기 is안의 분단으旦 인한 님-북%J- 이질화의

심화는 님-북한 주1긴을 마치 디-른 민족인 깃처럼 만들고 있다.

1과라서 민족간의 징젱을 9어 님어 남북한 주민이 다시

히·니·의 먼족으로 더불어 실기 위히-여 통일은 필요헌· 젓이디·,

눌쩨, 통일은 남북한 민족 성원 모 에게 「질 높은 쳐C,을

영위할 수 있는 이긴을 제공한다. 통일은 바로 닙-한이나 북

,

한 어L 일방만의 9엉과 복지, 이익을 가저다 주는 짓이 아
'

니라 t /1족 전체의 이리과 IS엉을 가지다 줄 수 있는 젓이다.

그러나 갑은 t/)족이 분단후1 상테걸- 대립하고 서로 불안을 조

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f'주1 높은 Afl을 살 수 似디-.

9째, 통일은 1;1J족의 띰전과 도약의 발판이다. 반일 통일

을 하지 못하고 분단이 잉구화된다번 빈족의 역량은 분산되

어 7벤d들과의 겅XI에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립게

되고 민.족의 웅비를 기익7省· 수 없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동 세계 최강대국r들과 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담북한이 하나의 1긴족으로 재결하하지 못함

w 團 團 團

團 J a 

團

團

團 團

도

3) 징펑-긴, 
"

y일의 기본省학파 %q최", 삔촉V일인31·원 VI, 0 21족공동체 동인방-인·의
이론체제와 $천방향J(서·즈 : t I(1족7M인·/원, 1994), PP. 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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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 민족의 재도약은커녕 조선말엽처럼 열강들의 각축속

에 빠질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

여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서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

한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은 좁게는

동북아에, 그리고 넓게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결인 것이

다.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

는 첩경이 되는 젓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소명이며 설천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

다. 우리에게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주어

XI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은 불가피하며 시급히 실

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부정적 상황의 발생이나 전개가 이루어 지

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1) 기본 철학

W

통일은 단순히 분단되었던 국토, 정부 그리고 만족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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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은 탄순히 한반

도에 하나의 헌1%,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단일 주권국가의

긴싣만을 旻하는 젓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7화 등 모

든 엉역에서 먼족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됨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게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비-탕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질 높

은 Al-을 엉위하는 가운테 자아를 실헌하며 민족의 빈영이 약

속되도록 하는 통일이다. 또한 사상파 양심의 자유를 위시한

제반 정치적 기뵨인권을 팡범위하게 보장하는 사회릍 구헌하

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윈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통일국

가의 모4은 게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징'되는 가운데 자유로
'

운 토론을 거처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복지사회를 건싣하

는 Dd{족공동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은 다

원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어 접근하어야 하

미,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의 기본이념이 될 수밖에 似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회주의는 모든 깃을 릭일화, 짐단화

하여 하니·의 이데울로기로 사상허 통일을 하고, 하나의 정딩-

요로 일진화된 정치촬동을 피미. 게획겅제룰 昏해 게인의 겅

제적 이의미-저 일빙-적으로 통제되는 제도이다.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 인간이 익사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깃은 통치를 위

한 명분 때문이지. 실제로 일반 s-민 다수가 역사의 주인 弔

세를 힐' 수 있기 떼문은 아니다.

사실 인兮 역사 반진의 맥릭-이나 오늘의 세계질서 재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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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볼때 남한억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중에서 어떠한 체제와 이념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정당화되며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알맞는 項인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

주의는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공동체 생촬을 하면서 이제까

지 찾아 낸 가치 있는 삶의 공통 분모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더이상 이념 경쟁에 매몰되기 보다는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지금부

터라도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함께 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

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

이다.

(2) 통일 원칙

통일원칙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나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원칙과 통일

운동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어야 할 寄 아니라 우

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조국의 미래상 실헌에 도 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1970년대 이후 자주·평화·민주를 3대 통일원

칙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 못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쟁이나 어느 일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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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데방의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1핀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에 이르는 릴도 분

명히 민주직인 원칙과 짐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떼분이다.

· 우신 자주의 원칙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q북한이 자주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번 강대국들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남북한 A스로 민

족의 이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 (리 l/J족의 뜻에 따라 - (리 민족의 억량에 의해 자주적

으로 통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주싱의 강조가 국제사회와의 고립적인 배타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젓은 아니다. 자주적 입징·이란 다른 국가

들과의 상호 의존 1길 힙력의 필요성을 인징하면서 한반도 통
'

. 일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fl-의에 의하여 이루어저야 한다는

윈칙읕 말하는 것이다.

· 다읍으로 평화의 원칙이다.

통일원칙에서 평촤린· 바-%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

방을 전복함으로써 이루어지서는 안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

지야 함을 강조하는 젓이다. 다시 1림해, 우리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무력7:PA이 되풀이되번 우리 민족이 영원히 파멸

필 젓입울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디-W른

쪽을 드(럭이나 11을 사용하이 강제i표 달성해서는 안된다는

짓을 깅-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평촤통일 원히은 다시는 한반도에시 진xrn

이 일어나지 말아이· 한다는 y}칙론적인 차원에 그치는 짓이

16



아니고, 나아가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이나 혁명

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화

추구의 노력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민주의 원칙이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

로 번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며,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또한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맨주적

통합이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

법으로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원칙으로 민주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

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자유만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며, 통일은

계급이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

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원척을 통해서 만이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의 대단결을 달성할 수 있다.

夏. 우리의 통일 노력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0년대 이후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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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차원을 님어 종힙-적인 실친빙·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

다. 51러나 국내외 상쵱-의 번촤애 따라 통일방안을 수정·且

목F한 필요성이 기되었고, 특히 - (리 사최의 발전과 탈냉진

의 dd적 추세를 반영하는 통일bc력이 요구되었다,

김영심· 정부는 출법이후 어러 게기를 통해 밝힌 통일정책

에 대한 구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광복 49주년 기념 겅

축사에서 r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천T-M하었다. 또한 정부

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애서 영토적 · 제E른적·정치직 측

A[·1에서 통 1에 접근하는 자세旦부터 적데7]-과 대립이 장기화

Y] 로씨 橋손된 t/1족공-暫%의 회복d 빌전의 비-2 위에서

VI-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접·근의 벵-식으로 그 주안접을 IEl

화시켜 왔다. 즉 
'

화해.협 
'

,

'

남북연힘-' ,
'

통省국-기.완성'

· 

의 3단게가 21것이다.

칫째. 촤해· 1럭 단게는 남과 북이 냉전시c]'l의 산骨(産

y/j)인 적데괸계暑 청산하고 신피를 쌓아가는 가운데 화해와

71럭의 곤1-계로 발전시키 나아가는 단게이다. 이를 위해 남북

은 ['넘-북기본히-의서.J에서 
'힙-의한 
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 존중하고, 서로를 피-괴·전복하거나 군사적으로 꽁격하지 當

는다는 불기·71 약속을 지커가뻔서 경제·사회적 교류외. 협력

을 다긱-적으로 추진해 니-가야 한다,

둘쩨, 남북언합 단게는 남북이 촤헤.기릭 단계에서 구축

된 신뢰를 토대로 통합i%·정各 관리하는 단계로서, 남북간·11

평회-블 제도촤하고 민족의 동짇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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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이 단계에서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

회·문화·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남북연

합에 공동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남북간의 합의

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들 공동기구에서 국가

통합 즉, 정치와 제도의 통합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정상최의나 각료회의를 열어 동질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거나, 남북의 의최대표들이 통

일헌법안을 마롄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J)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

북연합 단계에서 합의·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

그러나 통일국가 수립이 곧 통일의 완겯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분단시

대의 잔재로 인해 여러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젓이므로 통일

정부 수립 후에도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명실상부한 민족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북 정책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문먼정부의 이점을 살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노 력은 북한이 1993년 3월

19



12일 헥회-산2지조약fNPT)의 달이를 신언함으로씨 타걱을

받게 되있으니-, 1994닌 柏省 2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로 북한 헥]1제의 7괸적 헤결의 틀이 마련임으로

써 u]<'{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 핵문 룰 해짇하러는 김엉심

정부의 Ic-%1은 열단의 절실을 거두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우1各 0긴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7]을 $PM힌· 바 있으며 궁극적으5그 북한 헥의 투%·

성-S- 화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헥촤를 실헌하러는 일관된 입장

을 건지하고 있다.

한펀, 7J일성의 사1<s-으로 노1-북정상최q이 무산되고 북한

의 권럭승게가 공식적으로 왼%-되지 않은 상쵱·에서 의미있는

넘-북대화 또한 기대히키 어리운 성'황이 진게되었다. 그러나

· 한국정부는 정상최남 최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긴지하고 있으머, 북·미간 제네바 커-의 이후 북한에 대헤 A

극적인 경제헙력울 추진힐- 젓을 친띵함으로써 낱북관게의 진

전을 위한 일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북한도 이제 김일성 사망을 게기로 전의 >(]질을

께고 본긱적인 IS촤骨 V-섹해 니·가야 히-미,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자유·복지 · 개방화를 지향하는 세게사의 흐름에 적

d 동침-헤 니-올 짓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세로운 지도%L에 대해 펑촤와 협럭으로 나

아간 수 있는 실용적인 준비태세를 갖츰으료써, q-북한이 협

력속에 겅제적 1신엉을 이룩하여 삔족의 창의와 농력을 보완

· 발진시겨 니-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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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부의 인허과 함께 대북 정책의 추진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남북기본합의서」

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는 
"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

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전문)이며, 
"

서로 상대방의 체

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1조)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0-l-잗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

한도 이제 이념 대결의 틀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

구하였다.

IF,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우리는 남북간 분단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

과가 한반도 분단의 영구 고 착촤 가능성의 증대라는 것을 며

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북한 경제의 부진과 북한 주만의

빈곤현상익 더욱 악화되는 경우, 통일의 과제는 남한 사최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

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변국의 개입이 더욱 펼요하게 되는

국제문제로 비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고 려할 경우, 현 시점은 우리 민족에게 흔치 않은 민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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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진의 기최와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겯의 자세를

가지고 통 1이라논 민족의 과제를 수헹할 겅우 비-람직한 절

과骨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공하고 있다.

탈이넘적 국제질서 속에서 님'북한 관계가 이념대립을 지

속함으로써 더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짓은 무의미하머, 님'북

한이 상호 보왼·적인 협럭을 해 공존과 공영의 길에 들어서

는 것이 유인한 신댁의 대안이 되는 젓이디·. 그럽으로써 우

긱 민족이 아시아·테펑양 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명의 창

출에 기어할 수 있는 모1족이 省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두 개로 나누어진 민족 사회를 하나의 공

동체旦 회복·빌'전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첫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짐진직이고 단게적인 통일을 준비하

i 는 일은 비-로 1긴족공동체暑 힝성하고 운엉함으로씨 그동안

tO칸으로 님-았던 민족1관전사의 공벡 기간을 매우는 작입이

되는 젓이다.

이러한 작업의 주린 Y]· 는 북한 주]긴보다는 남한 국 1의

손안에 있다고 하或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

과정이 피외- 딱을 수반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밀·헤

통일 파정에서 우리는 인$] 차원에서나 국기-직 차윈에서

많은 고통파 희셍, 그리고 겅제적 부7f이 뒤따른다는 첫을

일-고, 그에 대한 침저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띠·.

骨일에 따르는 부담이나 고통 떼문에 우리 IS족에게 주어

지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먼족공동

체는 f]]-로 우리의 생환을 북한 주먼들파 공/하는 것이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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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북한간 통일은 정치 · 군사적 대겯에 따른 어느 일

방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약 하는 것이

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하는 일원으로 등장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시데적 상황을 열강이 각축했

던 구한말의 역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이

중요한 통일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대세 앞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

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통일역량.을 더욱 기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최 
'

에서의 역할 증대와 외교적 노 력으로 국제적인 
「
통일촨경」을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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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 . 머리말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다. 통일은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더욱 기르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

해 나가야 하고, 국제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기본적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모 에게 각고

의 노력이 요청된다.

통일은 우리 남한만의 노 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부분

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이 있다.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느냐 하는 것은 통일의 방향과 성격 
'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

한 내부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밤에 없지만, 북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버리고 대촤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문제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민간의 노 력이 요구된다.

우리 민족은 40여년간을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다. 장기간

에 걸친 이질적 생활은 남북 주민의 섕활상에 있어 많은 차

이점이 었고, 이에 따라 이질감을 서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다.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북한 주민이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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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응에 우리가 당혹%]-을 금치 못하는 械은 우리차 북한

PC 사이에 깊은 
-計이 헝성되어 있음을 분멍하게 曾 수 있

게 한다. 북한과의 통일은 탄지 정치적 통려-이 아니라 겅제

적.사최적·- 화적 통힙-을 일구어내는 짓을 의미한다.

우리보다 겅제적인 억량이 월등하고, 장기간에 걷친 주]촉

을 통해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겅우를 보더라도 겅제적·사최

적.문촤적 통합의 어려움울 시사받을 수 있는 젓이다. 다시

밀해서 통일은 담순히 정치 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문

제의 진민적 성격을 가지는 젓이다,

통일문 는 국재정치적인 제 측먼을 고리해야 하고, 북한

을 %친하시커 나가야 하고, 兮 1에 따론 다양한 영역의 문제

를 해소시커 나가야 한다는, 해걸헤 나가야 할 파제가 복합

적으旦 創히있는 상촹에서 7제를 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젓인기·7

7리 정부의 통일방안에는 그 해결1·3'안이 담거지 있다.

점진직이고 단 -적인' 통일방안이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촤하면서 -F리 111족의 염원인 핑촤통일을 정착시커 나가

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럭은 국1인 일반의 광

I
i(]위한 骨여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띤 국1/1들은 어미

한 측면에서 통일에 기어합 수 있는가 Y엇보다도 昏일%f제

에 데한 정착한 인이이 필요하다.

통일에 따른 겅제적·사최A · 문촤$]인 문제에 데한 이해를

기초로 이를 성骨하거니-, 일방에 유리한 방향으2, 처리하지

않그( 기)/)이 김'내해 니-긷' 수 있는 역량을 키-(는 것이 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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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젓이다. 그러자면 북한사회에 대한 좀더 체계촤된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보다 면저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예멘의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로 통일문제에 대한 좀더 현실에 근거한 보

편적 이해가 필요하다. 나아가 통일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보는 것이 펄요할 것이다.

w. 북한 정권의 실체

1. 북한의 권력 장악 과騷

해방 당시의 공산주의자의 계보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가 .

지고 있었다. 첫째, 서울의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국내파

이다. 국내파는 일제하에서 조선공산당을 창건하고, 이끌어

오던 인물들이 주죽이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박헌영, 이

주하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상당수의 지식인, 학자,

작가, 예술인들이 가담하고 있었다.

둘째, 연안파로서 중국 연안에다 본부를 두고 중국공산당

의 지원을 받으며, 항일 투쟁을 해왔던 조선독립 동맹계이

다. 대표적 인물은 김두봉, 최창익, 무정, 한빈, 김창만, 박

일우, 허정숙, 이상조 등이다.

셋째, 빨찌산파로서
.

중국의 동북 항얼 연군계의 인물들로

해방 당시 만주로부터 시베리아로 피신하여 소련군의 군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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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싣았던 인물들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71일성, 인·길,

임춘추, 최현, 김일, 서철, %J팡헙, 비-성초1 등이었다.

넷쩨, 소련파이다. 소VI에 거주해온 조신인 1 세 正는 2세

)J 소런의 공1긴권을 가진 자吾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초런

공산딩-의 당원으로서 당셍을1-의 경헙을 쌓았으머, 태반이 고

등교육을 받았으며, 정치.헹징 상의 실무경럭을 가진 일종의

테크노크리.트었다. 대표직으로)] 허가위, 박칭-%, 박의谷,

김숭촤, 박엉1/J, 기석복, 김재욱, 9일, 죄힌아 등이다. 그

러나 이骨은 초·칭-기에는 l 1須히 두드러진 조직온 이-니었다.

깁인성은 이리한 공산주의의 세 게일에서 1刻차레의 귄력

Ed을 통해 정권을 장이-헤니-길'다. 물론 주J일성의 i-1히 장%

에는 소린의 적·간접적인 지무1에 의한 짓이었다, 19459 8

. 로1 8일 소 
'1정부는 
패밍-이 ]박한 51본에 대해 선조:1포고를

하고 웜1본에 대한 공걱을 개시했다. ·녀d-의 항·bl 이-F 미·소

간의 헙-의에 따리- 38선 이북에는 소 1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8우1 24일 毛양에 신1身대를 파긴한 소런2F 다음닐' 21곳에

다 북7신 주둔 소초1군 제25군 사弔부를 설치했다. 사렁관은

치스치-코프 대장이었다. 그 는 J>l-한의 통지에 관한 일체骨 장

악하였다. 소련군이 뷰한에 주1주하%서 우선 착수한 깃은 인

민위원회의 지1g-조직이있다. 인1/1위원최의 지빙·조직은 외관

상 자지宅징기구였으나 전저히 소련군의 의사대로 조리핀 기

과이있다. 다시 말해서 인VI위원최는 소린군정의 칠저한

헹기3이W으1]] /시.령1L의 警3히-에 있었디-.

김일섬이 소련 군정 당국의 비호 아례 딩-권을 장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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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45년 12월 17-t일에

� 

열린 조선공산당 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였다. 그리고 언민위원회의 지방조직을

기반으로 1946년 2월 9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

면서 김일성은 위원장에 선출되였다. 김일성의 권력체제 구

축은 복잡한 권력투쟁, 특히 몇차례의 숙청을 통해 확고해兎

다. 제1단게는 
'

남조선 노동당파(1953-), 제2단계는 소련

파(1953-1956)와 연안파(1956-1958),제3단계는 국내파

(1953-1970), 그리고 마지먁요로 빨찌산파0969-)의 숙

청요로 볼 수 었다. 이러한 권력 투쟁의 과정은 힉데올로기

투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2. 주체사상

0) 주체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

모든 공산주의 체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를 둔 공

식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룰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정

권의 초기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만을 채택하였으나, 김일

성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더 큰 비

중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븍한의 유일한 통치 이데올로

기로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주체사

상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주체사상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처음 표면촤된 것온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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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1 2울1 %일 
'

· 

선진 선동71 데회' 에서 
'

닝- 사상 사7]에

서 교조주의와 
'형이J·의·趾 

퇴치3'l-고 주체骨 %l·립할 데 대하

여' 를 주장한 언일이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밀-스-A닌

7의의 무1칙읍 북한의 </정에 l<' 창조적으로 적- - 省' 깃을

강<하먼서 사내주의.형리주의룰 경계하고 었'다.

19589 김일성의 언설 r공산주의 교 잉2에 대하어」와 1959

년 부f-1 曾긴-되기 시작한 C힝·잎 1暖-찌산 참가자들의 최상기)

에서도 이리한 노 선은 조1지핀다. 이렇게 제기된 7체는 권럭

을 둘러%l- 대내적 2한경파 중소분쟁과 그에 따른 국제공신·주

의 7동의 다중십 체제화의 진전에 따라 주체사상으보 1길-진

되어 나간디-.

대녜적으)rn'L 주체사상은 권력의 정당촤와 관계가 있다. 스

팀-린 사[( 소 1에서 2돈르시쵸J<롤 중1]으 1< 한 스탈린 걱하

3은 스틸 1의 노선 하에 있던 김일성의 지도릭에 대한 도

진으旦 나타 
· 

다. A, 조선로동딩- 제s3차 딩-대회에서 사최주

의d설 및 당지도체제의 문제吾 중심으로 하이 1실어졌던 딩-

네부의 징책q.<A에서 인안파의 립7봉, 최창익과 소린파에

4/헤있6 비-창옥, 비씨밴 등은 그611]까지 닝-의 겅 건선 과정

이 지나치게 중궁71 위주로 전개되이 왔고, 당의 지도채제에

민주주의가 충분히 실헌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었다. 이

에 따라 중공업의 비중을 g추고, 좀더 인민의 J%A활수준을

높이4<- 빙·안을 강7헤야 하며, 당의 지도체제도 짐단지도 체

·제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啓1해야 한다고 주장하었다.

그러나 익러한 김일성의 지도<l·<선에 반데하는 자들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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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스 레닌주의를 제대로 이해못하는 사회주의 혁멱과 건

설에서 소련과 중국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주체도 창조성도

없는 분자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제거되는 운명에 놓이

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

사상에서의 주체' 는

혁명과 건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뿐만 아니라 당내

부의 지도체제 전반에 결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확립의 요구는 1960년대 이후 북한노동당의

자주노선으로, 나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촤국의 지도이넘

으로 발전하게 된다. 1960년대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입

장의 대립과 분열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에서 북한의 자주노선은 구체화되어 나갔다.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

조선민

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길일성 자신의 정식화가 비로

소 나타난다. 이 연설에서 자주적 입장, 창조적 입장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정치사상 의식을 드높이는 방법으로 주체사

상이 등장한다.

그후 1970년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는 딩규약을 개정하

며 
f

맑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의 주체사상

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 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

3 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

조선 민주주의 인

적용한 조 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

으로 삼는다' 로 명문촤함으로써 조 로동당의 지도이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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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빈주주의 인민공촤국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Lf-아가 1980년대에 듣어서면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쇼 레닌주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즉, 선

헹1의 노 동게급의 사상으로 旨스 레닌주의는 객관적 요삔을

깅·조하는 반면에 주체사싱-은 주체Al 요인을 김-조叫는 것이

다르며, 이는 켜-스.-레닌주의를 세骨게 창의히으로 발전시컸

다는 젓이다.

1992넌 4월 9일 시최주의 힌111 게정시 이를 반영하어 H

스- 레닌주의를 식-제하고 
"

주체사상만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

는다"로 걔정하었다.

(2) 주체사상의 구조

주체사상을 구체A으且 살피보기 위해 1974넌 이레 전당

원파 전체 인민의 필휴의 첵자가 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상헹의 r당의 유일시·싱·체계 확림의 ].0대 원칙J, 1982넌의

「주체사상에 데하이」 등이 중요한 문건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r 체사상에 데하이J는 주체사상을 집대성한 깃으로 되어

있다고 -趾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것1

다. 주체철학은 
'

칭학의 CF-w문제란 칟힉-이 무엇보다도 먼저

풀이야 할 기초적인 7제를 말하머, 이는 달리 If힌해시 세

계관이 다른 모든 분제 해결에 사상이론적·방법론적 기초를

이루는 문제' 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체철학은 철학의 근본 제에 대한 새旦운 해석各 8]-w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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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 즉, 파거에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

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아왔는데 이제는 
'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새로운 근본운제로 제

기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돤다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경우 관념론과의 투쟁에서 유물론의 종

국적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운

동과 진화과정에서 의식이 발생하였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

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계의 시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여 무엇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이 설정되는가 하는 것을 규명해야 하며, 이 문

제가 바로 주체철학에 의하여 완전히 해결되였다는 젓이다.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

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에게 있다는 사상이며 이는 다시 말하여 자기운명

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

신에게 있다는 사상' 이다.

주체사상의 제1명제라고 할 수 있는 
'

사람이 모든 것의

주안 이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변화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맑스 레닌주의에서 사람

의 본질을 
'

사회적 관계의 총체' 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면,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면서 동시에

자주성 · 창조성 · 의식성을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라 규정함으로

써 그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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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체사-)S'의 철학적 원리를 토대로 하어 주체사상

의 사회역사 원리는 사람이 모1 젓의 중심이며 모든 짓을

절정한다는 내용을 보다 확고히 하면서, 사회번혁과 진보를

위해 주체시-싱-이 투쟁의 유럭한 무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주체사상의 사최익사 윈리는 그 기본내용 살피보떤 첫

째, 인민대중各 사최억사의 주체이다. 둘째, 인류역사는 인

민대중의 자주성-皇- 위헌· 푸쟁이다. 셋 ,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과 자주적 사상의식으로 이루어저 있다는 젓이다.

여기서 사람은 닦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하어야 자

기 운멍을 자신이 개척헤 나갇 수 있으며, 자주적인 존재로

참답게 심며 촬동합 수 있다.

그V%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 만骨 우선 정치적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에셔는 노동게급의 정치적 자주성

을 실힌해 나가는 과정을 합Id칙적으로 밝히고 계骨해방을

이룩하고 사최률 노동게급의 사회로 개조하기 위한 지침을

밍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모든 c /-성-R소는 주체의 혁멍적 수렁란으로

귀짇되고 있다. 주체시-싱'에시는 당의 최고책임지.인 수宅,

뛰어난 특정 개인이 노동자 계骨의 당을 긴설히-고, 당의 사

싱-괴- 이론을 만들머, 혁띵平쟁과 당의 촬동을 지도하고 공산

주의적 일꾼을 육성하어, 당의 3사骨 창조한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에 있이 당과 혁밍에 있어서 수렁의 역할은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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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젓이다. 당은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하며 수

령의 유일한 영도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변 
'

과학적인 혁명

의 지도사상과 이론, 전략·毛술은 아무에게나 창시되고 제시

되는 젓이 아니라 오직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되고 제시될 수 있다' 고 보기 때문이다.

진리는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될 수 있다. 따라서 바른 인

식의 출발은 
'

수령의 교시를 무조 접수하고 관省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임무도 
'

위대한 수령 동지의 혁명

사상을 옹호하며 해석 선전하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영예로

운 임무는 없읍니다' 로 표명되고 있다.

(3) 주체사상의 혁명관

주체사상에 있어서 사회역사 원리와 함께 지도원칙을 밝

히고 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 입장과 함께 혁명운동의 지도적 원 을 밝혀주

어야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이론적이고도 실천적 무

기가 될 수 있다.

주체사상이 혁명의 지도적 원칙을 중요 구성 부분으로 삼

게 된 까닭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보

장함으로써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

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임무를 띠어야 하는 데 있다. 자

주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에 있어 지도사상은 왜 필요한가

지도원칙의 필요성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고 동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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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 그 들이 지조1로 혁1칭과 3선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억할

을 다하는 짓은 이-니미 그 들은 올바론 지도에 의헤서만 혁밍

과 사회주의 사최 건설에서 7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디.는

짓이다.

7체사상의 지312우6은 세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지-

주적 R]장, 창조적 입징·, 사상 기본적 R]장·이 그젓인데, 민

저 자주적 i]징-이 f JJ일성파 )‥동당이 그 들의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징 에서의

지곡].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 동이 1·11-로 사상, 정치, 겅제 ,

a (1광애서 지-주셩읕 c /-헌d기 위호E 지Ed무1칙임-畵- 겅·1히·는 것
- 8- 1%q f디-. 주체시-싱'의 지)L l 의 st 디·谷 원리인 칭-조적

E]장은 인삔대중에게 의거하q.y 12·11q과 실정을 의미한니-, ,

이칫은 혁띵과 사최<7의 긴>j에서 모톤 분제롤 인11[1대중의

칭-조력에 의혜서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젓이 힉떵운동에서

지켜야 힐' 원칙이라는 짓이다.

사상 기본직 입장'이란 인빈대중의 사싱- 개조키. 정치 사업

을 말하는데 사상게)는 사림·骨의 의식 속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선진키인 ),·동게骨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장시키기 위한 투젱이며, 징치사업은 모튼 다른 사업에 앞

서서 인민데중을 당의 노선과 징기으로 무장시키고 그 들의

혁1$적 일의롤 불러 일으킴으로써 내骨 지신이 At은 자각성

파 적극섬合 가지고 헉띵과 사최주의 긴실 사7]을 효과적으

-%t 수宅하도록 하는 젓을 1$한다. 이리한 주체사상의 지IL인

칙은 북한문촤에 직접적으로 반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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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혁며목표는 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대내혁명, 남한지억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달

성하는 대남혁명, 그리고 세계의 공산화 혁명을 수행하는 세계

혁명의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가지 과업의 연

관성을 중시하여 혁명의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임무를 동시에

의 혁명과 건설은 남조선 혁며을 위한 기지를 강화하는 것이

며, 동시에 세계혁명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과

도적으로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점렁을 혁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질적 요새의 점렁은 사회주의 물질적·기술

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고, 사상적 요새의 점렁은 사회 전

체를 혁명촤, 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

로 개조하는 젓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도기 단게의 두가지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수행을 당면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3대 혁명 가운데 사상혁명은 툭히 중요시하여 이를 계급

투쟁에 있어서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 명을 위해서

는 모든 인민을 당과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하도록 훈련

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그 수단으로 당조직은 물론 정권기

관, 근로단체, 교 육, 문화, 보건기관 등 모든 조직이 동원되

며, 조직을 통한 각종 학습과 문학, 예술을 통한 군중교양

개조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일 관장. 하에 
'

3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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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운동' 을 전개하고 있요며, 조1딩·.전인민적 차원에서 
'

3대

혁밍 붉은기 젱취운동,' 
'

숩은 영웅 모법따라 배7기 운동'

및 
'

90년대 속도칭-조운동' 동울 1침이고 있다.

님-한에 대한 북한의 
'끼1.q전릭4을 

살피보도3 하자. 한미-디

-

i-p 말헤서 님'조<1혁1'-M의 목표는 현 남한 정부-計 진복하고 공

산게일이 주도하는 %9 언힙·정부리.는 인민정권을 수립하는데

있다. 북한은 냠조&'1혁명을 
'

· 1국적 범위에서의 혁띵완수' 吾

위한 지억힉t-9요로 보고 있다. 1992넌 개정퇸 헙1%에서는
'

진3적 Il]위' 라는 부분을 삭제兎으나, 북한에서 말하는 7

국통일은 어떤 겅7에4< 
'

남조선헉1-2의 왼·수' 骨 진제로 하고

있는 깃이다.

북한은 우선 1단계 
'헉명힉.표-計 

위헤 한국내에 l-스.-레넌

주의 정당- 긴설하머, 2:l, 주위에 /l-.동자.농민을 결속시커

헉명의 주럭군을 헝성히-고, 
'

보조 럭량' 을 동원하는 l·2· 1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짓을 5L싱·하고 있다, 이는 정세에 따라

정치투쟁·경제투v, 합법(g괴- 비합법투쟁, 폭럭과 비폭력

平젱, 작은 누 파 s 투지) 등 여러 헝 외. 방1%을 건협-시킨

디-는 전릭co/다. 이러한 대남헉4-2괸·은 적어E조 이-직까지 A-A

한 젓으로 J,L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세계힉밈을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중요한 $

리로 %각하고 있다, 디-시 말해서 세계혁닝은 대남혁멍의 대

외적 횐-겅으2서 
'

a ( 헉밍역링· 강화' 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시하고 있다. 그 들은 세계혁명의 기본진략으로서 반미투쟁

을 세계 모 헉밈g량의 - (신적 과엄으로 5Y-정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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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러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퇴보, 비동맹운동의 변화로 인

해 세게혁명의 추진은 이론으로만 낭아 있을 뿐 실제로는 자

체의 대내 혁명기지의 보존에 모든 역턍을 짐중해야 하는 현

실적인 문제를 안고 었다. 근래 일부 구역의 경제개방, 원수

로만 여기던 미국과의 북미회담에서의 태도 변화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

(4) 주체A남의 문제점

주체사상은 맑스 레닌주의 사상을 
'

계승 발전' 시켰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올 사

회적 관계 속에서 뵤면서 동시에 자주성 
, 창조성·의식성이라

2 사탕 뵌질적 특성을 규정함剋써 내용을 풍부하 .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자주성 
· 창조성·의식성

으로 보면서 사람의 위치를 높혔다는 데에는 비판할 하등의

여지가 없다. ] 러면 주체사상에서 사랑의 존엄과 가치를 확

인하고 싣현하는 것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것은 기

본적으로 수령을 매개로 해서 가능하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

자주성 . 창조성.의식성' 은 사

람의 본질적 속성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수령에 의해 부여되

는 속성을 가진다.

수령에 대해 무한한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에 무조견 따르

는 젓이 
;

주체헝 인간' 이 되기 위한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것

이다. 주체사상에서 수령은 차라리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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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되어 있다. 중세질학이 힐대성을 신으로 보 , 헤겔칠

학에서 힘대정신으見 보았듯이 주체사상에서는 수령이다. 그

리하여 주체사상에서 수령은 살아었는 신의 지위룰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령은 전지전능헤서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고

있어 과힉-은 을·론 일상 셍횔·에 언루핀 부분 서도 수힐의 게

도에 의히] 1身전히·는 깃으로 선전되고 있다.

즉, 의생촬 l)1촤의 계기도 김일성이나 김정원 같은 최고

지도자의 「교시J에 의한 것요로 북한사회에서는 일'리저 있

다. J]일성이 여성의복에 대해 1982넌 4월 최고인민최의에

서 
'

여성·計이 소매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을 입고 대

YI-한 노 출을 한다고 헤서 사최주의 생骨양식에 어긋나는 것

은 아니다' 라고 밀'한 것이 여성들의 옷차림이 화려히]지기 시

작한 출管짐으且 되이 있다.

자주성, 창의성은 자유와 비핀키. 겯부된다고 볼 떼, 북한

의 겅.y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CI젓이 어떠한 헝테의 비판도
t

볼가능한 직일적인 이테올료기적 상황에 있기 떼문에 자주성

과 창의성도 무조6적인 복종을 진제로 한 4일 수밖에 飢다.

그럼다면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주제사상에서 자주성이

란 과언 어버한 의1J]이냐 힐- 떼, 주체사상에서의 자주성이괸

극도로 페곡된 형식의 자주성으로 발 수 빕페 없지 않느냐

하는 젓이디-. 더구나 이러한 A 리구조 속에서 사람이 과언

미래에 청-의적으로 대兮曾 수 있을 지는 의문인 것이다, 무

엇보다도 9스 레닌주의를 빙진시켰다고 하는 주체사상애 의

한 사최적 받진의 지표는 적어도 일러진 비-에 의하면 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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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는 점이 주체사상의 가장 현실적인 한계이다.

ltr. 북한 사회의 이해

1. 북한의 권력구조

북한권력구조의 핵심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로서 당우

위체제이며 국가기관은 주권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 주석,

국방위원회 및 중앙인민위원회가 있다.

북한은 1992년 4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힌법에서 당과 국

가간의 관계를 명시하였다. 즉 제11조에서 
"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촤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하여 반대당이 없는 일당 독재체제에서 볼 수 있는'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 이다.

그러나 문제는 헌법상의 통치체제와는 달리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서 통치되는 체제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영도체제

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이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곧

수령 개인이 당과 국가와 인민위에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체제

임을 말해준다. 한편 당우위 체제로서 노동당의 특징온 계금

적 당이며, 수령의 사당(私4)과 같은 것으로 되어있다.

노동딩의 위상은 최고의 권력 )구로서 유일한 행동적 역

랑이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젓을 당건설의 기본 노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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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저히 구헌헤 니.김-으로씨 진당에 수렁의 사상체게, 엉도

체게를 철저히 깅-조하고 있다.

당조직 우1칙은 
'
IV)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이다. 

'

민 f의

중앙 717{제' 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통치구조애 관한 기본

윈리이다. 여기)%·] 민주주의는 당지도기관이 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젓을 의미하미 중앙 집권체제는 국가권력이 종국

적으로 최고권력 기관에 커중되어 당원은 당조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a조직은 상급당 조직의 걸정

에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과 군의 관계는 정치적 성걱이 강한 일毛체계暑 유지하

고 있으며 한마더로 밀하먼 군은 당의 군대01다.

국가기관으로서 주권기관은 T 최고인1긴회의, 卷 주석,

卽 국방위원최, i 중앙인민위원최가 있다.

최고인1펀최의는 힌뱁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교 주권기관

으료 당의 엉도하에시 활동토 되어있으며, 정기회의는 1넌

에 ] - 2회, 2시회는 필요시 대의원 1% 이상의 요청이 있읗

1내 소집한다. 대의윈은 인7 3만f성을 단위로 1명이 단일 입

후보하여 투표로 선舍되머 1990넌 4월22일 제9기로 선출된

대의원수는 6871$이다.

주석제는 1972년 사회주의 헌넘에서 신설한 ·제도로서 립

일성에게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1%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힌1리상 주석의 지위는 국가의 수반이띠, 국

가주권을 데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게정힌71에서는 주석을 종전대로 
'

s-기.수반' 이면서도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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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권의 대표자' 가 아니라 
'

공촤국의 대표자' 가 되었다. 따

라서 군사지취권 등 모든 권력울 행사하는 조항을 삭제하였

으며 소환제도를 만들어 권위를 약촤시켰다.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조정에 따라 4년에서 5

년으로 연장되었다. 부주석은 제9기 6차회의 (1993. 12. 11)에

서 2명을 4명으로 늘렸다.

국방위원회는 1992년 개정헌법에 김정일의 헌법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별도 국가

기관으로 신설하여 김정일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중兮인민위원회 산하 일개

위원회에 불과하였던 것을 주석 다음의 국가기관으로 격상시

켜 놓았다. 또한 국가 주석이 당연직이었던 것을 선거직으로

바꾸었다. 이로서 헌 북한의 군사체제적 측면에서 보면 최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중앙언민위원회는 주석인 검일성의 유일적 지도를 뒷받침

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省법에서 신설된 기구이

다. 그러나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군사 및 국방에 관한 사

항을 국방위원회에 이관하므로써 멍목상 국가 주권의 최고기

관으로 남게되였다.

2, 북한의 겸제

북한은 아직도 전형적인 명령형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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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오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튼 경제曾昏이 중앙

게 국에 의헤 W관]히 통제린다. 모4< 骨지-의 싱1산, 교횐· 및

베분과정이 중앙·정부에 의헤서 省정되며 시징-의 가걱기능은

l-전히 베제되어 있다.

북한의 체제에시는 사최주의의 일반적 특성인 셍산수0의

공유가 -1지되고 있고, 의사 1정과 정보유통의 구조가 骨잉·

집중 형태로 ·Y- 피고 있다. CI리고 격- 경제주체가 체제의

활1-표달성을 위해 헹동힐- 수 있J)'L록 해추는 동기3;L이도 진히

다른 
'헝 
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형태가 물질직 유인 동기부어의 기반으로

71고 있는 t/l·vJ 북한의 체세에서는 
'

보디- 나은 미래와 사최

주의 긴설' 이라는 V이적 유인이 디욱 y요하Cl. 이와 같은

전형적 사회주의겅제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과 구조적 모순은

이미 동331과 소랸1 등의 깅호]을 통헤서 셥증적으로 중명된

비- 있다. 그럼에도 빚·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록A·과와 더블어

세게에서 가징- 깅·Y]-적인 사회주의체제骨 유지하]L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최주의라는 톡성 이외에 페쇄적 선

제)…선을 채백하고 있다. 특히 주체사싱·에 입각하어 111족적

자립깅제의 1실을 목표로 네부지향적인 폐쇄겅제를 구축하

어왔·다. /1 짐파 북한겅제는 추]체를 htl치 봇하고 있다. 러시

아의 세게겅제언구소의 조v보고서에 의히·먼 북한의 제3차 7

개넌 경제게 기간(1987-1993)에 북한의 경제는 지속적인

미-이니스 성장을 한 짓으旦 나타났다.

1990년에는 GNP가 전닌)2 대비 5%, 1991넌에는 3%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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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감소兎으머, 또 원자재와 에너지의 적기 조달의 어려움

으로 북한총공업의 2/3를 차지하는 중공업부문의 공장가동율

은 40 내지 50%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북한은 부분적으로

경제 개방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극심한 침체는 개

방화의 수준을 높알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취약성과 정치적언 위험

부담 때문에 개방은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3. 북한의 사회

북한 사회는 고도로 조직화 되어 있다. 북한주먼들의 섕

활이 얼마나 조직화되고 있는지 샬펴보기로 하자. 북한에서

는 일체의 자생적·자발적 조직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대신 당조직을 정점으로 하여 직업총연맹, 문학예술총동맹,

기자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넌동맹, 민주여성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들을 계최적으로 육성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

다.

예컨대, 1945년 11월 30일 조직된 직업총동맹은 31세부

터 65세까지의 전국노동자, 사무원들을 직장 단위로 조직하

여 사상교양, 기술습득, 노 력경쟁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이

러한 단체에 소속된 인구는 1, 250만 정도에 이르는데 1, 950

만명 정도의 북한 인구 중,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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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든 활骨인구는 단체중 적이/L 어1‥ 하나에는 가입하고 있

을 정V로 북한사최는 조직촤되어 있는 사회이다. 니-01-가 宅

정적인 조리이 계w<]·중칩직F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반은

북한주%11吾을 15- 0세대로 단위로 묶고 있는데 직장에 나

기·지 않는 여성당무1둘이나 간부부인울 반장으로 주맨들의 사

)%촬을 통제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인구이동율이 세 에서 가장 1은 사회라면

북한은 자의적인 인구이동이 허용되지 않아 남한의 인5L의

%%가 거주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서 북한의

겅-F 6%를 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전체7H- 중 %%가 도시인구라는 겻을 김-안해 몰

떼, 이는 북한 주111셍활의 통제 정도骨 나타네는 지i(로 볼

수 있凍다. 북한주면의 조 직촤는 다른 지표를 통헤서도 일·아

볼 수 있凍다. 에를 들어 북한주민들의 노동딩- 가입 숫자는

l 90년1 자MA 의하먼 300민·을 님는 젓으로 보도 되고 있는

데 이는 조1체인7의 14. 8%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 4, 3%,

동독이 10%를 익:간 상최하는 깃으로 보아 전세게적으로 높

은 기-7J骨·을 보이는 젓이다.

그리고 북한은 진체인7의 6%가 군인으로서 세계에서 군

인인구비合이 가장 높은 깃요로 추힙되고 있다. 이는 - 인인

5L비율이 높은 이라크의 5. 5%, 시리아의 3. 5%, 이스라省의

3.4% 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북한사

회의 성지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밈-스-.-레닌 주의

에서는 평등을 지향하어 15게2사회롤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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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는 인류역사를 계급과 계급 간의 투쟁의 역사로 보

고
,
프롤레탈리아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계급毛서가 타

파되고 계급엾는 사회가 이룩되어 각자의 능력에 의해서 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함으로써 인류가 개인은 전체를 위

해, 전체는 개인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류사가 시작될 것으
a

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의 낙관적인 혁명관은 사회주

의권에서의 관료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계급화현상에 의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주체사상에서는 평등주의

보다는 일리트주의, 개인의 구체적인 삶보다는 전체주의·조

직주의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조직주의 원리는 평등 보다는 상하의

위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사회

계급화 현상이 좀더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하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복

종,적과 원수를 증오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유사종교화

한 우상화, 개인 보다 집단을 앞세우는 극단적 전체주의, 극

히 저]한적일 뿐 아니라 그나마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외부정

보
,
그리고 세상에 부럼없다는 행복론 등이 제한적이나마 우

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북한사최의 모습이다. 세상에 부럼없다

는 행복도 자족적 성격이 강하다.

근래 북한에서 주민생촬의 기본을 이루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의복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알성이 여성들의 특정한 옷차림이 사회주의 생

管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맣하고, 김정일도 
'

옷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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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시민들이 이러가지 색깔과 힝식으

로 옷을 다양하게 해 입으면 거리가 한걸 더 촨해질 수 있습

니다' 라는 말에 따라 의복에 있어서 번화가 나타났다. 70년

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민 피복의 대부분을 차지兎딘 남자

의 인민복과 여자의 검은 통치마, 저고리가 80년대 들어 자

취를 김-偏다. 대신 펑양을 비룟한 대도시에 양복 정장이 늘

었고, 남자는 커퍼, 여자는 스웨터를 입는 경우가 증가健다.

1990넌데 들어서는 의복에서 엉역이 넓어저 헤어스타일,

촤장법 등이 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형핀이다. 친리마

1990년 1월호는 
'

우리 인민에 맛는 미리 모管 이리.는 기사

를 실은 바 있었다. 이 기사는 남성 머리형으로 구술머리 헤

살미리 날개머리 수복머리를, 기울칠 어성머리헝으로 옥류머
'

,
리 수국화미리 들국화머리 조발머리를 갹라 권하고 있다.

된

북한 식)(g활은 식량에 대한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1990닌대 들어 식당에서 양권만 반던 젓을 현급

도 받고 완화하면서'펑양파 같온 대도시에는 부분적으로 외

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헝펀이지만, 진반적으로 볼 때, 선전

적 의미 카에 없는 일익·한 상等이머, 3 1사의 지역에시논 i

나마 드문 실정인 것이다.

4. 북한의 교육

북한에서는 교육이 특히 종.엷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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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 때

문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물질적 토대를 혁명을 통하여 바꾸

고, 그러한 하부구조에 알맞도록 상부구조와 인간의식을 개

조하려고 한A

교육은 이 새로운 물적 토대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을 만

드는 정치적 과정이다. 교육은 혁명의 수단이며, 계급투쟁의

한 형셕이다.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교육의 원리를 수용하

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교 육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주의교육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기본적 원리는 네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데올로기 교육의 강화원리」, r짐단주의 원리」, 「조기교육

의 원리」, 그리고 「교육이론과 실毛의 결합,이 그것이다. 이 l

.

러한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기초하면서도 독특하게 발전되어

온 북한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 위에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사회주

의 교육을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허용되면 반

동적인 교육이론과 사상이 들어와 인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혁명에 알맞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북한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인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일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리에 입각한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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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링-하는 노동자, 개인의 이익 보다 사최 전체의 이익을 위

헤서 일하는 주]단주의적 사상을 기.진 사람, 공산주의 헉멍의

승리를 확신하는 혁12가 빨만이 아니라, 4잎성의 주체사싱-

으로 무장하이 당파 수령에 무조 J$]t로 복종하는 인간을

일毛는다,

따라서 교 육을 통하이 사람들을 혁명촤, 1&·동계급촤, 언

테리화히·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7장시키는데 있어서 항싱'

지켜야 할 원히은 모)춘 사림-읍 김일성의 주체사상으旦 무징·

시커 
'

叫고-헨· 주체적 립장과 태도, 방법을 가지고 사회생활

의 모든 징역에서 M'은 깃, 반동적이머 비계급적인 2든 힌

상들과 투.x%' 하도룩 하는 짓이디·. 북한의 교욱힐책은 로동당

을 중수]으로 이-V어진다. 당의 이넘이 곧 정치이닙이1)], 교

·

,
육이넘으로 구체화된다. 조선로동당 내에서 교육에 판한 정

책은 비서국 산하의 고(욱-부가 입안하고 있다.

당은 교육정 을 결정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취 AJ-독한다. 북한에서의 교 육 발진을 시기1鍾로 c/-분해 보

변, 공산주의 사상도입기 (1945-1950), 전후복-7rn 및 공산주

의 정唱기 (1950-]960), Ar산기茱교�%- 및 혁1·g 진통 교 앙확

립기 (1960-1966>, 유일사상 叫립기 (1966-f980), 인간 개

조교 육운동기 09803로 나 수 있다.
a

초기에는 사최주의 교육, 특히 소런식 교육을 이식하는데

중짐을 V었다가, 주체사상이 궁식적인 이데올a<-<L기토 확71됨

에 따라 주체사상에 의한 교육으%. 번화되어 왔다, 북한헌71

P 
'

국가는 사최주의 교 학의 윈리믈 3'I-헌하여 후데돌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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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간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

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새안간을 육성하려는 교육목적은 직접적으로

는 수령과 당에 충성하고 수렁과 당이 시키는대로 따르는 인

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으로 나타난다. 이런 교육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 조기교육의 강화, 학교·사회·가정교육의 결합과

병진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몇차례의 개편을 통해 일반 학교교육,

성인교육체계, 특수교육체계로 체계화되었,다. 취학전 교육과

의무교육을 결합하고 있는 것은 북한교육의 커다란 특징이

다. .

전체적으로 보아 단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부분적으

로 복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체능학교가 대표적이다. 그리

고 북한교육은 생산과 교육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결합시키고

있다. 학생의무 노동제를 통한 노동과 교육의 결합, 고등교

육재학생에 대한 현지노동의 교육과정화, 군복무 및 생산현

장 경험의 대학입학 기준에의 적용, 공장대학.농장대학.수산

대학 등의 알하며 배우는 교육체계의 형성 등이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직업교육 계열이 발달되어 있고, 반공반학제 (半

1半學慘11)가 특히 발달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는 전주면을 대상으로 한 
「
공산주

의화」, 「노동계금촤」, 「혁명분자화」의 3대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갹급학교의 교 육목표에 구체적으로 반

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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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킨대 취학%J 아 Jil %-은 
'

d,l-%< 어린이吾을 헉12적인 새

인간으로 키7고, 니성들을 어VI이·름 키우는 무거운 부님-에

서 해1%-하는 사입을 71현하고 사최주의 
-1섬을 
힘있게 디·그-

치미 p. 사회를 혁19촤, j%'(동계캅화 하는데 이바지한다' 는

목표를 두고 있다,

2그리고 고 兮교육의 중심·!-IF표는 
'

위대한 수링님과 영굉·스

러운 당에 대한 충신성교양을 기본S-로 하는 유 )사상 고!.양

을 칫자리에 놓고 교 수교양 사%]名 진헹하이 학생骨을 위대

한 주제시·싱-으5L 튼튼히 무장힌· 공산주의적 인테리로 믿-A직

하게 키- 는데 71을 넣는' 데 c /고, 
'

모는 과목의 교수네용을

당정책으로 )관시키111 7리니-라의 i체적인 현실과 길부시

로]으V씨 힉-센돌로 하여3 하나吾 베워도 7리 혁1-Mo]} 설실

· 

히 $1요w힌- 깃名 배우미 베合 지식괴- 기舍- 혁1'-2신친에 ·능숙

하게 씨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힌·디-' AL 하이 희닝적인 간부

양성에 2교등V[ 의 VA]색J:E롤 )/고 있다.

북한의 힉-교에시 다루어지5-t 있1, 교 A내용은 
'

사회<t의

교-k-에 관한 테제' 의 
C
징치사상 교 잉<,과 r과학 기술교육J,

r체A-교육,의 71허에 띠-라 진헹되고 있다. 물질적 요새의 기

초J;r 과학기승 5[t육, 시.성·관g 요새로서 정치사상 교양은 21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초등힉-11'(에서는 깁일성의 /상화와 혁t.9전통, 그리고 헉

멍정신 함잉<, lg-과 조국애 데한 충성심, 반미·반원 김-정의

경-조애 따른 平젱 의욕과 사회주의적 조국애 등읍 ]C취하)rnL

있다. 산수과목의 겅우, 계산문제나 응용문제룰 혁띵사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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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라는 단월목표에 연결시켜 제시하고 있고, 역사과목도 교

과내용의 대부분을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관한 글과 마르크스

- 레닌의 혁명사콴에 의해 편성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는가 북한사회에서는 누가 고등교육을 받는가 북한은 1 1

년의 의무교육을 싣시하고 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며 배우는 교육체

계률 모7 고려해보면 고등교육기관은 다양하고 학생수도 많

은 편이다. 그러나 종합대학교는 세개 뿐이며 학업을 전문으

로 하는 대학은 소수이며 수용연원도 많지 앞다.

북한에서 교육기관의 선발기준은 출신성분과 관련이 크

다. 북한헌법 제61조에 
'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

가족, 인민군대후방가족, 명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극진

한 대우를 받는다' 는 특별대우계급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

학의 선발과정은 1980년부터 
'

대입자격고사' 를 치루고 있지

만, 합격점수는 없다. 대학입학에 추천받은 자들은 
'

출신성

분 성적 1/3, 본고사성적 1/3, 정치조직생활평점 1/3 정도

로 전형되어 입학이 이루어지고 였어 출신성분이 좋은 젓을

전제로 하여 대입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가정·사회·학교교육의 결합과 병진을 강조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

고 있다. 이러한 결합과 병진정책은 비형식적 교육의 영향력

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예들 들어 부모로부터 개

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영향을 근절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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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l;tI이기도 한 짓이다. 적이도 외양상 북한교육은 정치적인

昏호]-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사회는 독·특한 성격의 사회로 발7:1헤왔다. 노1-북한

간의 간동은 21동안 이러가지 게기를 통헤 발진헤웠-고, 이러

한 과징을 통해 형성퇸 양측간의 뷴신은 3복하리민 요원한

. 것으로까지 비추어지기V 한다,

우리는 과언 문제를 어디에서브터 해절헤나갈 것인가 - (

리는 현신적으且 그 해짐의 실마리를 우리 보다 1긴저 통일파

징을 경힘한 니-리.에서 찾아보는 첫이 타당힐 것이다.

]y. 독일과 에멘의 통일과정과 그 시사점

l. 독割 통일

서독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사최겅제

적인 측먼에서는 시장겅 제도로 3L성되어 있는 자본주의체

제있다. 돈독은 서叫과 달리 사최주의의 진헝인 딩-에 의한

관료<의적 권럭 독짐파 희징제체제로 사회발전은 정체되

어 있는 상황이었다. 1989넌 딩-시 서독이 1인당 ONI']가

18, 370달러인데 비하어 동독은 7, 960담러에 표·과하옜다. 겅

상 ONI]는 서% 님, 390억닫리인데 동독은 1, 273한]달리, 교

익규모는 시독이 6, 111역달러인데 비헤 동%은 470억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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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였다.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체제에 내포되어 있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인생활의 균등적 궁핍촤만 초래하였

다. 반면 서독의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

는 한편,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빈부갈등을 사회복지 정책으

로 최소화시키면서 모든 사람은 최소한 안정적인 생활의 기

반 위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부를 창출하는 경제체제를 구

축하였다. 이는 사회지표로도 분명히 叫인할 수 있는 바

1989년 현재 사회보장 지출이 동독은 대 GNP 비율상

8. 6%에 불과한데 비하여 서독의 경우 18. 5%에 익르고 있

었다. 서독의 통일정책은 초기에 아데나워 수상 시절에는 냉

전적 요소를 갖고 있었으나, 1963년 에르하르트 정부 이래

유연성을 보이다가, 사민당의 브란트정부 하에서는 비정치분

야에서의 
'

접근을 통한 동독의 변화'를 겨냥한 신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겯과 19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 1973년 유

엔 동시 가입, 1974년에는 상주대표부 설치 등 법적 제도적

인 진전을 보게 되었다.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슈미트 정부(1974-82)는 1974년 체육협정, 우편문화협정

등 후속협정을 체결하였고, 1983년 이래의 콜 정부 하에서

도 1983년, 1984년 경제협정과, 문화협정으로 동독과의 교

류,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동서독 간 인

적 - 물적 교 류-협력을 기반으로 
'

$민족통일, 후국가통일' 원

칙에 입각한 
'

선평화 후통일' 정책을 의미한다. 서독의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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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기반을 두고 1단게 민족통일단게에서는 동서叫 관계

개선을 통해 동시독 주밌이 자유%a 욍-래하고 동시독 간 교

류험력읍 증데시주]으且써 분던의 고통을 %]-소시킨다.

제2단계 국가통일단게에서는 안정된 동서독뫈게骨 보장하

는 가운데 서독체제의 우위骨 자언스립게 증띵하어 궁3 인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서독의 대동독정첵에 따리- 동서독 간의 관게개신으로 동

서독 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은 1989년의 경우 동독의 교익

상데국 중 서독의 비중이 소련 다음의 2위를 차지하게 이르

렀다. 인적 교骨외· 분화교류는 1972넌 기본)약 체결로 교

류가 제도화된 이후 급걱하게 신장하었다. 기본조약이 체길

되면서 인적 교류는 연간 수백민·이 상호 방문하기에 이르剋

다. 1987넌의 겅-F 서독인의 동독1·g-분은 5백 0만션, 동독인

의 서독방문은 3벡 40만멍이었다. 기본조약 체결 이후 문화

교류도 늘어났玆고, 1984넌 문촤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정

부 주도방식에시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촨되어 음악, 엉화,

연극, 출판 등 민간차윈의 상업-7화ii(류가 증대되玆고, 문촤

재의 싱'%전시, 7화인들의 싱'호방문 등이 가능히께 되었다,

이러한 E회-교류는 두가지 효파로 나타났다. 칫쩨, 독일

전래의 민족문화를 싱'호 
- 인하면서 조1통문촤적 차원의 동질

성이 회복될 수 있었다.

骨째, 서독의 우월한 물심문떡을 동독사회로 전파하여 직

접적으且 독일통일을 촉진히-t 역함을 수헹하있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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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사회는 체제적 우위로 시민들이 서독의 가치, 규범체계

에 순응되었던 반면, 동독인들은 서독 사최지향적이 되었고

이는 결국 통일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통독 후 독일에서는 과연 동방정책이 독일통일읕 촉진시

켰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동방정책으로 동독의 공산주

의체제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단기적

으로 동독체제를 강화해준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자유민주주

의체제의 가치관을 이석하여 공산주의체제의 몰락을 가속화

시켰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체제가 다른 사회틀 통합시키면서 그에 따른 후유증을 겪

는 것은 필연적이다. 통일에 따른 후유증은 우선 경제적 침

체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독일경제는 동독지역의 경제 위기

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자 증가, 물가상승 등 악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서독 주민들 간에는 정신적·문화적 익질감으로 상호배타성

을 보이는 한편 서독 주민은 통일세 명목의 세금부담 가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동독주민의 혁주로 주택문제, 범죄문

제 등으로 사회안정이 저해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반면 동독 주민들은 심리적 열등감에다가 실업, 물가등귀

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대다수 독일국민들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서독의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민주적 사회, 교육제

도에 적응하여 서독주민들과 일체감을 보이는데는 생활 격차

의 해소 보다 오히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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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뗀 營罷

예11!1의 통일과정을 살피且면 북예{{1의 정치권력은 다양한

정치짐단의 세력균형으로 . 우지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권력 집

중이 이루어힐고 대통렁 중심의 일인%재체제로 정치$] 안정

을 이루게 되었다. 한펀 남예A펜은 정치권럭을 당과 국가기구且

집중촤시키고 관료체제를 통하여 사회세력을 잘 통제하였다.

그러니- 사최7의 경제제도의 비효울성과 지도충 내부의

권 투젱으且 주민듣의 신리를 상실하고 있%.다. 낱북예맨은

정치이념과 권력구조의 차이에도 불3L하고, 재정적으로 자림

능럭이 부족하었고, 진력이 소수에게 7]중되어 있다는 측먼

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

경제3으로도 북예멘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

였고 남 毛은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었

딘 것도 사실이지만, 북에名은 사실상 공공경제와 민간경제

가 양럽한 혼합경제' 체제의 양상이었고, 남 R%의 경우 인적

·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산업시섣의 절반 정도는 국유화 되었

지만 반은 민간겅제로 운엉되고 있었다. 띠-라서 님-북예1虛의

경제체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凍다. 1

인당 ONl]에서도 님-에1虛 420달러 0987넌), 북예1虛 682닫

러 (1988년)로 도1 격차는 큰 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남북에1虛은 사최7조의 차이에V 불구하고 주

민들의 활양낸-]에 있어시는 큰 차이가 似있다. 남에멘에서

는 사최주의의 이상-에 따라 사최구조를 재펀하려고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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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지 못했다. 전통적 문화와 생활양식을 제거하는데 실

패해서 .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부족적 유대감과 충성심이

유지되고 있었고, 종교도 이슬람 국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였다. 따라서 남북 예멘 간의 주민들의 생촬양식은 별다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같이 s-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상

당한 정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에

따라 통일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

다. 이러한 통일의 조건이 갖추어저 있음에도 상호불신으로

통일협상은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다. 무력충돌도 발생하기도

했다. 1972년 정상회담으로 통일원칙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를 합의하였고, 5981년에는 양국 정상이 남

북 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앙국 정부 모두 사회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였고 정치적 통합을 추진

하기에는 양국 정권 담당자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하여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화가 부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계기

를 제공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헹된 냉전체제의 붕괴와

석유의 발견이었다.

1988년 정상회딤에서는 국경지대 석유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서로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

택하였고, 이는 실질적인 통일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되었다.

1989년 소련의 남예멘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의 감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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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예t/%은 서)cs-진영 및 북에41!1과 겅제협1 을 추구하%t- 방·향으

드- 정처이 본질적인 전환을 하게 된다. 1989, 1990년 1련

의 정j-iL 주]촉F2A 상%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旦 권력t%1분

문제에 Y]-의%]·으로씨 통일논의는 급·진전되었고, 1990년 5월

26일 J-%-{ 통일하게 되있다,

통인 이후 나티·H' 문제주]은 정치적으로 볼 때 남%f 예t/]l

의 정)iL조직을 기계적으로 합1·v하었)i, 한핀으로는 일괸성도

길이하고 있었다. 톡히 남북 에sE의 군대骨은 힌지에 계속

주둔하미 기존의 낑렁체게에 띠-라 운영됨으로써 군의 밍령체

게가 실질적으로 단일화되지 못하었고N, 이는 정치적 갈등이

표먼촤되지- q1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딘 것이다. 석유수7]으旦

발진하리라인 깅제1강진도 걷)<전의 띵향으로 여의치 僧는 가

운데, 사우디와 -7웨이트의 원조 중단, 헤외근로자의 징예귀

환으로 겅제에 吾 d( 차지하딘 외촤쇠V이 불가능 해지먼

서 깅제 위기에 11111-러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도 남애멘 주

민들은 確·'은 %%3을 4고 있었다. 님-에1租 지익에서는 사최7]

단의 시위가 빈1((l-하고 있고, 북부 j,t수주의지-들에 대한 반김-

도 높온 W이다,

3. 분답국 통입의 시사罷

독인과 에·낀의 사레에서 - (리가 배워야 할 젓은 무잇인

가 번저 통일분제의 논의에)%·1 지나치게 낭민주의적 주]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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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40여년간을 분

단 상태로 지나왔고, 남북한 사회구조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민족이라는 추상화된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실패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점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통일은 점진적이고 체

계화된 형태로 접근할 펄요성이 있다. 그리고 통일은 어느날

급작스러운 상촹으로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도 필요하다. 독일과 예멘의 경우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차원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 관련하여 도줄되는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독

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성숙되면서 통독

이 생각보다 쉽게 왔다.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신속한 조

기 통일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 통일의 후유증을 증

폭시켰다는 평가를 모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

지 맣아야 할 젓은 인적교류, 문화교류를 통하여 장기간 통

일 촨경을 성숙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통일을 너무 서平르거

나 이의 실현을 위해 성급한 조기 통일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들째. 대내적 통일기반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요인이다. 독일이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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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 정통성 있는 민주정치의 VI·조1, 卽 튼튼한 경제릭의

긴설파 사최복지의 구헌, % 사최안정의 추구룰 일찍이 실힌

하여 내부적인 킨 혼란없이 통일을 71만히 수행할 수 있었

다.

4째, 외적 통인이긴의 조성이다. 독일의 통일은 공산

주의 종주국 소 1의 볼릭-과 동독국111들의 지-F외- 평촤릍 향

한 걱동적인 번촤과정에서 조성판 
'

통일의 기회'를 서독 정

부가 적절히께 꿩·용한 징-(라 할 i 있다. 대외직 통일어긴

의 겅7 우리 스스로 만드는 깃은 아니지만 힌제 우리의 징

우도 J-렇게 니-F VI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즉 한반도를 둘

러싼 4내강국의 겅우 자신들의 f의에 따라서 님-북한 통일문

제-趾 해걸하리고 할 짓C)]다, 그러나 분t·9한 짓은 과거처릴

노골적y-로 반 힐- 수 있는 상촹은 아니리-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런 대외적 상毛'억 게속적으로 유지되리라는 % 징'이

일다는 측먼에서 장차 바람적하게 조성된 통일에의 조긴을

적극 41-용하는 지헤-趾 믿-휘해야 한다.

넷쩨, 통일을 실힌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량을 어느

d이 좀q 슬기롭게 발취하1‥냐가 VI-d일 수 있다. 骨서독의

경우 서독이 중심이 되이 주도적인 역할을 兎기 떠문에 정치

적 지취게통상의 문제는 似었다. 그러나 애먼1의 경우는 달致

다고 할 수 있다. 에1낀은 통 1을 주도하는 정치체 가 없었

기 때분에 절핵 수십반의 사상자가 발셍하는 최악의 내전이

리-는 불헹으로 치달을 수리-에 似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d는 남북한 책임자간의 격의없는 의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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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대통령이 지난 8. 15경축사에서 언급했듯이 설질적

통일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수있다. 독

일은 통일에의 기회가 주어지자 독일 정부와 기업, 국민들

모두가 단겯을 해서 이루어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된지 6개월 만에 「통일조약」을 완성하고 1990년 10월 3일을

통일의 날로 만들었다.

우리도 북한의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기회가 주어

지면 합리적인 방향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실질적인 준비가 펄요한 것이다.

Y. 통일준비와 대학인의 역할

1. 대학인의 역徹

세계사적으로 볼 때, 사최주의체제는 실패한 실험으로 검

증되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

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 등을 창

출해왔고, 경제적인 실패로 균등적인 궁핍화만 초래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사회주의도 그 경제

적·사회적 문제로 보아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남북한

이 통일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맨들이 상호교류에 따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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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을 회복하고, t·;d 1骨에게 실질적인 선댁의 기최가 주

어졌을 떼, 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지-F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택F로 귀건될 수R·1-에 4을 깃이다. 자/민주주의제제로의

통오1은 저전로 성취되는, -(리의 1·L력이 없어도 다가오는 것

은 아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살피볼 i 있듯이 독오1의

「민주주의J외. 「m복지국가의 신현.]이 통일조)p의 지름길이었

다.

통일旦 가는 여정에서 과언 데학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깃인 
'

l. 당연히 위외- 같은 조건이 성숙하도록 유기적으로

노력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내학사회는 우리 사최가

민주추의적 9전을 하는데 중요한 익할을 해왔다. 그림에도

A(3%-A, 떼旦1< 3J(에 치 친 나머지 괴.정合 소홀히 해온

측vI이 있었q. 더이싱· 이러%l- 비骨리적 태)표를 -7지헌디J친,

통잎의 과정에서 우리가 김-내헤야 省' 겅제적 · 사회적 비- - 은

종폭틸 수 밖에 임으미, 이는 곧 국제사최에서의 우리 민족

의 장레에 이두운 그림자를 딘지骨 수 있는 젓이다.

9저 자기 주징-민·이 옴다는 2선론읕 경게해야 한다, 길·

상적.비헌실적인 s의와 %)-케7]한 주장도 피하도록 해야 한

다. 통인애 대한 촨상적 기대나 깁-상에 11111-진 나머지 힌실적

으로 블가능한 7징-을 대세으거나, 특정한 이님노선에 펀향

삔 논의의 진개는 j-론의 분열名 초래할 위힘성이 메7 갇

깃이다.

아울러 흑백논리나 극단논리-趾 피혜야 한다. 통인 제에

대한 가치판단과 4-1텍에 있어서<-< 지극히 다양한 대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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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독선주의,
된

성급한 감상주의, 흑백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합리주의적 태도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

다.

첫째, 통일에 있어서 합리주의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대내

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에 근거해

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능한 젓이다. 현실에 대한 이해는

민족 내부의 문제를 그 발생과정, 그 변화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서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젓이 필요

하다. 나아가 세계사적인 환경변화에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

A

둘째, 서로 다른 세계관으로 장기간 살아온 상대편에 대

한 충분한 이해가 펄요하다. 다른 국가의 통일과정에서 파악

할 수 있듯이, 정치.사회적 통합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상대편에 대한 이해는 그 일차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

다. 상대편에 대한 이해는 그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여 총체

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감상적으로 이해하는 차

원에 머무른다면 이는 오히려 통일에 걸림돌이 딜 수 있겠

다.

셋째, 문화공등체로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에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문촤 창출은 새로운 시대의 이념에

적절하면서도 민족공동체의식을 고 양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다른

제 부문보다 먼저 대학사회는 이러한 전형을 민족 앞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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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수 있이야 힐· 것이다.

2. 통일 이후의 대비

앞에서 제시인 바와 간이 7리는 8일의 경우와 다른 형

태로 통일문제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1'(, 문제의 성걱도 다易

젓일 수도 있다. 통일 이후 ·분 는 우리가 대비하고 었는 방

향으로 전기]될 수도 있지만, -(리가 전히 에상치 못했인 빙-

좡으로 전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주1H하

는 방향을 힙-리적으로 이晋이 나간다면, 예기치 못兎틴 제

도 그에 따른 부쟉용을 최소촤하민서 소기의 목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상횐-에서 우리가 분띵히 인식하지

않으먼 안되는 것은 -f리가 통일 헌실에 접근하는 테도의 문

가 틸 것이다.

첫째, 사고에 있어서 개빙-성이 필요하디-. 남북간의 이질

성울 극복하는데 일차적으로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히 개Is-

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펄요하디·.

吾 , 상대방을 폭t]게 이헤하고 닌족화겨-의 장이 되지-1신

님'북 사이에 달라진 실의 양식과 이질성을 헌심로 인정하는

노 럭이 필요하다.

셋째, 빈족7-성원 모 7가 상대방의 다른 입장과 이의만을

내세우지 않는 1긴족화합적 태도와 폭넘은 이헤싱을 가지는

일 또한 통일 이후의 쉐·을 질서있고 펑촤로운 젓으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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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필요하다.

넷째, 남북 주민 간에 개재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 상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만으로 그

쳐서.는 안된다. 민족적 동일성을 되찾고, 민족공동체적 삶을

회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

해하는 바탕 위에서 민족사회의 통일과 통일과정에서 예상되

는 갛가지 갈등의 최지를 예견하고, 이를 하나씩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양독간에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교류가 있어왔

었던 반면, 우리는 아직도 가장 기초적인 교류 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간의 갈등은 인내심을 가지

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단주의 사회에서 
'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양

육된 북한주민들의 특이한 의식구조와 행동兮식의 특성을 올

바로 이해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좋은 사회로 만

들어 갈 수 있도록 토의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대비할 펄요가 있을 것

이다.

통일 
- 

과정에서 대학간의 교류 등은 쉽게 상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

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예컨데 이데올로기적 성

격이 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교 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고 려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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